
내외 귀빈여러분, 존경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님들과, 대한민국 정부 및 유관기관 

대표단분들 및,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대사님들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그외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유엔군사령부의 모토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깃발 아래입니다. 하나의 깃발 아래. 이 모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잠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역사상 유례없이, 1950년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자유 국가들은, 폭정과 침략에 맞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멀리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온 유엔사 회원국들은, 고국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뭉쳐, 하나의 깃발 아래 
싸웠고, 유엔사 회원국들은, 함께,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관도 같은,  각국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희생하며, 하나의 깃발아래 자유의 최전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정전협정 그 이상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여러 세대가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참전용사 여러분,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의 유산을 이어가는 
참전용사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70여 년 넘게 지켜온 평화는 여러분이 
세운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리는 유산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아침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서명되었으나, 전투가 즉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열두 시간 동안 병사들은 전투를 지속해야 했고, 마침내 그날 
저녁 열 시가 되어서야 총성이 멎었습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국제 사회와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이 종료된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의 잉크가 마르자, 평화를 지키는 책임은 서명한 이들로 끝나지 않고, 그 책임은 
뒤를 이은 이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정전협정은 서명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단지 그 문구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킬 것을 맡겼습니다. 

1953년 워싱턴 선언의 문구를 되새겨 봅시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73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을 떠받치는 근본 정신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한 우리 유엔 회원국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유엔군 
총사령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전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결의를 이에 확언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워싱턴 선언의 정신을 지지하며, 오늘같은 뜻깊은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어렵게 얻어낸 정전이, 궁극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합니다. 

73년 동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세대를 이어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 및 우리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 함께, 이들은 정전의 
충실한 관리자로서 하나의 깃발 아래 복무하며, 이 한반도에서 7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 책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도전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1953년에 정전을 지켜냈던 병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위협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우리가 물려받은 의무, 즉 전문성과 경계성, 그리고 
대비 태세를 통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를 즉시 알아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임무에 충실하다는 것이 결코, 제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을 의미한 적은 없었습니다. 

각 세대가 자신에게 부여된 변함없는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변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책임입니다. 

1953년에 일구어낸 평화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참전용사분들은, 그들의 세대에 맡겨진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국전쟁에 복무했던 분들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헌사는, 단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낸 평화의 합당한 관리자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 본청내, 사령관 집무실 옆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진정한 영혼인 
정전기념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전협정이 서명되었던 탁자 중 하나가 놓여 
있고, 그곳에는 그 정전을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싸우다 산화하신 모든 전사자 분들의 
이름이 담긴 전사자 명부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저희 사령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가장 먼저 모시고 가는 곳으로, 유엔군사령부에서 복무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 
신성한 공간은 평화를 지켜야 하는, 우리의 고귀하고 변함없는 임무를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에 유엔 회원국들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쳐 싸웠던 것처럼, 유엔군사령부는 평화를 지키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73년 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의 깃발 아래 

감사합니다.  

 


